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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초부터 장신구는 종교적인 목적 또는 단순히 개인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수

단으로서 인간의 관심 대상이었다. 처음 등장한 장신구 소재는 돌, 뼈, 조개껍질 그

리고 상아 같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거나 유기질이었으나, 금속 세공기술의 발달로 

청동, 금, 은, 합금 등이 장신구의 주소재로 사용되어 왔다. 이 책은 터키 아나톨리

아 문명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 소재에 각종 보석이 장식된 장신구를 시대별로 

모아 정리한 도록이다. 

책의 도입부에는 금 세공기술에 대해 기본적인 기술(판형 기법, 와이어 기법, 캐

스팅 기법)과 장식 기술(돋음 기법, 상감 기법, 금줄 세공, 그래뉼, 에나멜, 길딩 등)

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. 본문에서는 머리장식, 목장식, 손과 팔장식, 복식에 부착되

는 장식, 시신을 위한 장식으로 구분하여 장식이 묘사되어 있는 프레스코화, 모자

이크, 조각, 부조물 등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. 이 중에서 특이한 점은 죽은 자를 

위한 입과 눈, 귀를 덮는 장식으로서 매장시 시신의 입과 눈, 귀를 덮는 방식은 동서

양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장례의식이며, 시신 속으로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하

는 실질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.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러한 매

장용품을 보면 기원전 3000~2000년 경 유물의 경우 단순한 덮개형이 세공기술의 

발달에 따라 기원전 8세기에는 매우 정교한 형태로 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. 


